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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라파엘레 수녀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점차 시력을 잃어가면서 활동에 제한이 있었기에 

계속 방을 찾아 헤매야 했다. 하느님께서 8월 16일 이른 아침에 수녀를 고향으로 불러가시면서 

수녀는 그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거처를 찾아냈다. 

마리아 라파엘레(요한나 헨드리나 홀러만) 수녀는 1930년 4월 6일에 케어벤하임 – 현재 케벨러 

성지 마을 – 에서 태어났다. 게르트루드와 알폰스 홀러만의 일곱 자녀 중 둘째였다. 아버지는 

대장간을 운영했으며 양친이 상점에 깊이 종사하여 주로 조모가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 특히 이 

사실이 요한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강렬했는지는, 마리아 라파엘레 수녀가 거듭해서 “할머니”를 

언급하며 생애 마지막 몇 주동안에도 할머니를 불렀는지를 보면 명확해진다.  

1952년 5월 10일, 요한나는 당시 뮬하우젠 관구 본원에 청원자로 입회했다. 수련기 이후 마리아 

라파엘레 수녀는 우선 정원사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약 10년간 들에서 일했다. 유치원 교사로서 더 

많은 교육을 받은 뒤에는 교육자, 그룹과 홈 리더, 이전 뮬하우젠 관구의 여러 분원, 가령 켐펜, 

겔던-베어스동크, 아헨, 뒤스부르그-막슬로의 책임자로서 사도직에 임했다.   

교육 분야 사도직을 떠난 다음에는 1999년 그레프라드에 있는 라우렌시우스하우스로 이전했다. 

그곳에서 본당 일에 관여했으며 바자회와 루마니아인 보조 프로그램에서 일을 도왔고 카리타스 

상점을 대단히 질서정연하게 운영했다. 수녀는 늘 본당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도움을 주는데 

열려있었다. 

더우기 외드에 있는 개신교 양로원에도 관여했으며 기도 예식을 준비하거나 묵주기도를 해 

주기도 했다. 신체적 정신적 역량이 쇠퇴한다고 느끼면서 자동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도직을 그만두었다.   

라우렌시우스하우스 수녀원이 폐쇄되면서 2010년 4월에 살루스로 들어왔다. 그곳에서 

2012년까지 성당 제의실을 담당했다. 살루스에서는 단번에 편안함을 느꼈으며 은퇴기를 즐겼고 

제공되는 활동에 참여했고 저녁에면 자연속에서 산책을 즐겼다.  

치매를 앓는 동안에는 “정곡을 찌르는” 의견과 답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잦았다.  

평생 수녀의 삶은 언행에서 드러나는 고요와 소박함으로 그 특징을 이루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마리아 라파엘레 수녀가 하느님의 빛 안에서 안정과 폭넓음을 

찾아냈음을 확신한다.  


